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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도자기 집 _ 독일마을을 짓다
최우수상 - 차(茶)의 기록 _남해 독일마을에서
우 수 상 - 독일마을 아크릴 만년 달력 

- 남해독일마을 무빙마그넷
- 파독 근로자 마그넷 세트
- DIY 남해 도이치하우스

· 전문가 분야 수상작은 독일마을 기념품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전문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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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독일마을 무드등
 - 독일마을 나들이 패키지

우 수 상 - 밤편지 
- 남해에서 받은 나만의
 독일 이름 키링 또는 그립톡
- 광부·간호사 테이블 조명
- 작은 바이에른, 내 손안의 여행 비누 세트

일반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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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최우수상

독일마을 무드등
전통 독일식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담은 인테리어 소품 무드등으로,
남해 독일마을의 독특한 정체성과 따뜻한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작품

남해 독일마을의 정서를 따뜻한 빛으로 전하고자 한 작품으로, 전통 목조
건축의 실루엣을 감각적으로 재현하여 공간을 포근하게 밝히는 인테리어
무드등

LED 조명과 레진, 아크릴 소재를 사용해 은은하고 안정감 있는 조명을 구현

수상자명 : 김소희 
주  재  료 : 레진, ABS플라스틱, 아크릴
제품구분 : 조명용품
제품규격 : 150×80×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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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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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나들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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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최우수상

독일마을 나들이 패키지
남해 독일마을의 따뜻한 정취를 담은 ‘보냉백 & 맥주병 쿨러 세트’
로, 관광객들이 남해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일상 속에서도 떠올릴
수 있도록 기혹한 실용성과 감성을 겸비한 제품

남해 독일마을은 독일 파독 근로자와 간호사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 있는 공간
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기획

보냉백과 맥주병 쿨러는 각각 독일마을의 건축 양식과 파독 간호사의 상징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제작되어,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서를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수상자명 : 한민지
주  재  료 : 보냉백 – 폴리에스터 및 단열소재, 쿨러 – 네오프렌
제품구분 : 생활용품
제품규격 : 보냉백(70×70×150㎜), 쿨러(210×180×220㎜)





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우수상

밤편지
남해 독일마을의 파독 근로자들이 걸어온 삶의 흔적과 이야기를
담은 문구 소품으로, 이국의 정취와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디자인 소품

머나먼 타국 독일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보낸 파독 근로자들의 내면과,
남해 독일마을에 녹아든 그들의 삶을 기념하고자 기획된 작품

‘파독 근로자’라는 주제를 일상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연필꽂이와
문진으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 형태로 제작

수상자명 : 박민서
주  재  료 : 플라스틱
제품구분 : 문구용품
제품규격 : 100×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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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에서 받은 나만의 독일 이름 키링 또는 그립톡
일반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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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우수상

남해에서 받은 나만의 독일 이름 키링 또는 그립톡
남해 독일마을의 감성과 추억을 담아, 방문객이 직접
‘나만의 독일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맞춤형 키링& 그립톡 세트

이 작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개인의 추억을 완성하는 경험형 디자인
소품으로 기획

남해 독일마을의 상징성과 ‘나만의 이름’을 결합해 방문객이 자신만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독일 현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 키링의 형식을 참고하되, 남해 독일마을의
감성과 분위기를 담은 색채와 서체로 재해석

수상자명 : 황대겸
주  재  료 : 철제 또는 아크릴
제품구분 : 디자인소품
제품규격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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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간호사 테이블 조명
일반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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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우수상

광부·간호사 테이블 조명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귀향의 순간을
‘빛’으로 담아낸 감성 테이블 조명

이 작품은 독일로 파견되어 고된 노동과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삶을 기억하고자 기획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밝힌 ‘감정과 희망의 빛’을 모티브로 삼아,
조명이 켜질 때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되새길 수 있도록 디자인

수상자명 : 김용철
주  재  료 : 플라스틱
제품구분 : 디자인용품
제품규격 : 광부 130×130×190㎜ / 간호사 130×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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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바이에른, 내 손안의 여행 비누 세트
일반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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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 기념품 공모전 우수상

작은 바이에른, 내 손안의 여행 비누 세트
남해 독일마을의 문화와 풍경을 담아, 손끝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여행’을 선물하는 비누 세트

남해 독일마을의 독특한 문화와 풍경, 그리고 여행의 감성을 손끝에서
느낄 수 있도록 천연 재료로 만든 감각적 체험형 선물세트로 기획

이곳의 전통 건축물과 자연경관, 문화요소를 친근한 비누 형태로 재해석해
일상 속에서도 여행의 설렘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수상자명 : 서용훈
주  재  료 : 천연 식물성 오일(감귤, 올리브, 코코넛, 팜 등),
                   천연 색소, 에센셜 오일(라벤더, 시트러스)
제품구분 : 생활용품
제품규격 : 가로 110×세로 110×높이 40㎜ (박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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